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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아시안게임

박태환(인천시청)이라는불세출의스타

만 바라보고 있던 한국 수영이 아시안게

임에서 1978년 방콕 대회에 이어 36년 만

에금메달하나건지지못했다

한국은 26일 마무리된 2014 인천 아시

안게임경영경기에서은메달 2개와 동메

달 6개를 수확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8개

의메달중 6개(은1 동5)개는박태환이뛴

종목에서나왔다

종합 메달 순위에서는 중국 일본은 물

론이고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도 뒤져 5

위로 처졌다 이미 세계정상까지 제패한

박태환은대회 3연패를노린자유형200m

와 400m에서 동메달 2연패에 도전한 자

유형 100m에서는 은메달을 땄다 한국수

영은고(故) 조오련씨를비롯해최윤희등

걸출한스타의힘으로근근이금맥을이어

갔다

그동안중국과일본이양분한아시안게

임 수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선수

는 8명뿐이다 이들이총 21개의금메달을

획득했다

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이 스타트를 끊

었다 1970년 테헤란 대회와 1974년 방콕

대회에서남자자유형 400m와 1500m 금

메달을잇달아목에걸었다

이어 1982년 뉴델리 대회에서는 아시

아의 인어 최윤희가 여자 배영 100m와

200m 개인혼영 200m에서 3관왕을 차지

했다

최윤희는 1986년 서울대회에서도금메

달 2개를획득했다 1990년베이징대회와

1994년 히로시마대회에서는지상준이남

자배영 200m에서 2연패를달성했다

히로시마대회에서는방승훈도남자자

유형 400m에서금메달을수확했다

이후 1998년 방콕 대회에서 조희연이

여자 접영 200m 금메달 2002년 부산 대

회에서 김민석이 남자 자유형 50m 금메

달을목에걸어 노골드의수모는피해갔

다

그러다가 2006년 도하대회에서박태환

이라는 한국수영의 희망을 앞세워 재도

약의발판을놓았다 당시경기고 2학년생

이었던 박태환은 자유형 200m400m1

500m에서 3관왕을차지하고단체전까지

뛰며 혼자 7개의 메달(금 3 은 1 동 3)을

수확했다

한국수영은 도하에서 경영에서만 금메

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1개를 수확

하며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침체에서 벗

어났다

박태환은 2010년 광저우대회에서도자

유형 100m200m400m에서우승해 2회

연속 3관왕의 위업을이루고 은메달과동

메달두개씩을보탰다

또 정다래가 여자 평영 200m에서 깜짝

금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수영 단일 아시

안게임최다금메달기록을세웠다

하지만 4년이 흘러 안방에서 아시안게

임을 치른 한국수영은 경영 종목에 걸린

38개의 금메달 중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

하고대회를마쳤다 연합뉴스

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한국 선수

단 메달 레이스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

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리듬체조 요정

손연재(20연세대)가 결전지인 인천 땅

을밟았다

세계선수권대회를 4위로마친손연재

는 28일 오전 10시 23분께 대표팀 선배

인 김윤희(23인천시청) 등과 함께 인

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했다장거리비

행에 다소 지친 듯 심신이 피곤한 모습

이었지만 팬들과 취재진의 환대에 밝은

표정을 잃지 않았다 앞서 손연재는 터

키현지시간으로 2226일열린이즈미

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후프 동메달을

따내며한국은물론아시아선수로는최

초로세계선수권대회메달 주인공이 됐

다

개인종합에서는 4종목 합계 70933점

으로역대최고성적인 4위에오르며 마

지막 모의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

볼(17350점)에서 수구를놓쳐 4종목중

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데 그쳤지만 후

프(17950점) 리본(17833점) 곤봉(17

800점) 등 나머지종목에서모두 18점에

근접하는높은점수를받았다

개인종합 4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

키예프 세계선수권대회 때 거둔 5위를

뛰어넘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최고 성

적이다

손연재는 2010년 모스크바 세계선수

권에서는개인종합32위 2011년몽펠리

에 세계선수권에서는 11위에그쳤고종

목별메달도따지못했다

세계선수권대회를 끝내고 곧장 귀국

한 손연재는 다음 달 12일 인천 남동

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리

듬체조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짧은 시

간안에시차를극복해야하는강행군이

지만 올 시즌 가장 큰 목표를 아시안게

임금메달에맞춘손연재로서는놓칠수

없는기회다

가파른상승세를탄손연재는이번인

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

최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

그목표를이루려면가장강력한경쟁자

로 꼽히는 중국의 덩썬웨를 넘어야 한

다

덩썬웨는 이즈미르 세계선수권대회

에서 69766점으로 손연재보다 한 단계

밑인 5위를차지했다

덩썬웨는 개인종합 결선에서 손연재

와마찬가지로볼에서큰실수를저질러

5위에 머물렀지만 두 선수의 점수 차는

크지않아접전을예고하고있다

손연재가 실수를 줄이고완벽한 연기

를 펼쳐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으

로 예상된다

이날입국한손연재는곧바로선수촌

으로 이동해 짐을 푼 뒤 2930일 적응

훈련에나선다 연합뉴스

불세출의 스타 박태환만쳐다보다

한국 수영

36년만에

노골드수모

조오련최윤희방승훈정다래잇는 황금 계보 박태환후계자못찾아끊겨

경영 38개 중 하나도못건져

은동 8개도 박태환이뛴덕

체조요정 손연재왔다술렁이는인천

내달 12일 리듬체조사상첫금도전

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

(FIG) 리듬체조세계선수권대회를마친

손연재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출전

하기 위해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

입국장을나오고있다 연합뉴스


